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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노조의 주장은 조종사 증언에만

근거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겨레, 3.21) >

◈ “죽었어야 했나?” ... 돌풍에 타워크레인 멈추니 ‘태업’이래요

ㅇ 인천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 대응 노조曰 “정부 설명은 현장 상황을 고려 안해”
면허정지 압박에 노동자의 의견 가로막혀, 위험 알리기 주저

ㅇ 당시 현장 돌풍 불어 위험했어도 조종사 “태업 몰릴까봐 거부 못했다”

□ 당해 보도는 조종사의 증언에 따른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

으로 판단되며,  구체적인 증빙없이 시공사, 안전관리자 등 공사관계자의 

상반된 증언은 반영되지 않은 채로 보도되었습니다.

 ㅇ 또한, 당해 보도는 지난 19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(원장 김태곤)에서 

발표한 인천시 계양구 타워크레인 충돌사고(3.16.) 중간 조사결과와도 

부합하지 않습니다.

□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 참석한 민간 

전문가는 당시 필요 이상의 높은 각도로 붐대가 들어 올려져 조종석과 

갱폼 간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진 것*을 주요한 사고 원인의 하나로 

분석하였습니다.

    * 붐대를 과도하게 올려서 조종석 방향으로 큰 관성력이 발생

 ㅇ 또한, 주위에 아파트가 인접한 고층·고밀도의 어려운 공사 여건에도 

불구하고, 노조에서 순번에 따라 역량 검증 없이 조종사를 배치한 것도 

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.

 ㅇ 실제로 당해 조종사는 이 현장 외에 러핑형 타워크레인 조종 경험이 

확인되고 있지 않아 추가로 조종사의 경력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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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작업 시작 전 작업에 지장을 줄 만한 

바람이 불고 있지 않았으며*, 사고 시점에도 ｢산업안전보건규칙｣ 제37조에 

따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(15m/s) 범위 이내**였으며, 풍속계 

부저도 울리지 않았다고 조사하였습니다.

    * (작업 전 풍속) 일부 단체의 기자회견문과 달리, 16일 기상청 예보 전문에 따르면 ‘서울

· 경기 · 인천 지역은 16일 낮 동안 바람이 4~8m/s로 부는 곳이 있겠다’고 예보

   ** (사고 시 풍속)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(인천 부평구)에서 사고 당시 1분 평균풍속은 3.2m/s

 ㅇ 또한, 현장조사(3.17.) 시 사고 조종사 또한 당일 갱폼 작업 시작 전에 

갱폼 작업을 하기에 적절한 기후라 판단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현장

조사자에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.

□ 한편, 복수의 현장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작업을 중단하고, 2차 

사고 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에 매달려있던 갱폼을 바닥에 착지시키는 

과정에서 이를 안전하게 내리기 위하여 신호수와 조종사 간 교신이 

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.

□ 아울러,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｢산업안전보건법｣ 제52조에 따라 ‘산업 

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

대피할 수 있는 권리’를 보장하는 것이며,

 ㅇ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의 ‘타워크레인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’은 

안전규정을 악용하는 불법 · 부당한 태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

작업중지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 배치 위반, 작업계획 

미공지 등 시공사의 불법 · 부당행위에 대하여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

함께 엄정히 단속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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